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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읽기불안감과 영어성취도에 따른 읽기전략의 사용에 관한 연구이다. 총 86

명의 학생이 연구에 참여하였고 읽기 전략[9]과 읽기 불안감[10]에 관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수거된 설문

지는 SPSS 21을 사용하여 정량적 방법으로 분석되어졌다. 본 연구결과로는 영어성취도에 따른 읽기전략으

로 상급과 중급은 문제해결 읽기전략이 높았고, 반면에 초급은 총체적 읽기전략이 높았다. 읽기불안에 따른 

읽기전략의 관계에서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았으나, 불안감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 간에 약간의 차이점이 

나타났다. 불안감이 높은 그룹은 읽기내용에서 단서나 자료 이용하는 전략이나 이해의 어려움이 있을 때 

더 내용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호하였고 불안감이 낮은 그룹은 독해 도중 집중력을 잃었을 때는 다시 돌아와

서 읽는 전략, 읽는 속도를 조절하거나 읽는 내용의 이해에 신중을 기하는 전략을 선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제한점을 토론하였다.  

■ 중심어 :∣읽기전략∣문제해결전략∣총체적전략∣지원전략∣읽기 불안감∣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university students‘ reading strategies based on English proficiency and 

reading anxiety. A total of 86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completed two 

questionnaires related to reading strategies[9] and reading anxiety[10]. The collected data was 

quantitatively analyzed using SPSS 21. The results indicated that advanced and intermediate 

students preferred to use Problem Solving Strategies(PROB), whereas beginning level readers 

tended to use and Global Reading strategies(GLOB).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reading anxiety and reading strategies. However, there were some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High anxiety students preferred to use reading materials and textual clues and try 

to focus on their reading when they have a difficulty. Low anxiety students tended to adjust 

reading pace and try to focus on comprehension and reread when they lost their focu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sever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were discussed.     

■ keyword :∣Reading Strategies∣Problem Solving Strategies(PROB)∣Global Reading Strategies(GLOB)∣Support 
Strategies(SUP)∣Reading Anx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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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에 읽기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모국어에서 뿐

만 아니라 제2외국어학습에서도 강조되면서, 읽기전략

에 관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어져왔다

[7][9][18]. 최근 학습자의 읽기전략과 읽기불안감에 관

한 연구들[4][8][16][17]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외국

어학습에서 불안감(Anxiety)은 대부분 말하기부분에서 

많이 언급되고 연구되어왔다. 하지만, 말하기활동 뿐만 

아니라 쓰기, 읽기, 듣기 부분에서도 불안감이 존재한다

는 사실이 나타났고 이에 따른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

하였다[2][10][14]. 언어학습에서의 불안감은 읽기이해

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어진다[8]. Horwitz, 

Horwitz와 Cope(1986)는 외국어학습에 있어서 언어불

안을 3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다[6]. 의사소통불안

(communication apprehension), 부정적 평가에 대한 불

안(fear of negative evaluation) 그리고 시험불안(test 

anxiety)의 측면이다. 언어학습에 있어서 불안감의 요

소는 학습자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불안감에 따른 학습성취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

고, 이를 알아보기 위해 불안감에 따른 학습전략을 알

아보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는 특히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학습자들

의 불안감에 따른 읽기전략의 사용의 관한 연구[16][17]

가 진행되었고, 국외에서도[4][8]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

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읽기전략 사용을 알아

보고, 읽기불안감에 따른 읽기전략을 알아봄으로써 학

습자들의 영어독해 교육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생들의 영어능숙도에 따른 각각의 읽기전략 

사용은 어떠한가?

2. 대학생들의 읽기전략과 읽기학습의 불안감과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읽기 불안감이 낮은 학생 

또는 높은 학생의 읽기전략 사용은 어떠한가?

2. 이론적 배경

2.1 읽기전략
Duffy(1993)는 읽기전략을 구조적 의미에 직면한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으로 정의하고 있다[3]. 또한 

Urquhart와 Weir(1998)는 읽는 동안 직면하는 곤경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읽기전략을 정의하고 있다[13]. 

읽기전략은 여러 학자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되

어져왔다. Oxford(1990)는 학습전략을 크게 직접적 전

략과 간접적으로 나누고 그 아래  기억전략, 인지적 전

략, 보상전략, 초인지적 전략, 정의적 전략 그리고 사회

적 전략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였다[19]. Mokhtari와 

Sheorey(2002)는 Mokhtari와 Reichards(2002)의 초인

지적 자각 읽기전략 목록(Metacognitive Awareness of 

Reading Strategies Inventory, MARSI)을 바탕으로 읽

기전략 측정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9][23]. 이는 모국

어학습자를 위해 제작된 MARSI를 영어를 제2외국어

로 학습하는 학습자들의 읽기전략을 살펴보기 위해서 

재개발되어졌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설문지가 사용되어졌다. Mokhtari와 Sheorey(2002)의 

읽기전략의 3가지 범주는 총체적 읽기전략(Global 

Reading Strategies), 문제해결 전략(Problem Solving 

Strategies), 그리고 지원적 전략(Support Strategies)이

다[9]. 첫 번째로, 총체적 읽기 전략이다. 본 전략에서 

독자는 의도적이며, 신중하게 계획된 테크닉에 의해서 

자기의 읽기활동을 관리하고 관찰한다. 예로, 읽기를 목

적을 가지고 하거나, 본문내용의 길이나 구성에 대해서 

미리 확인한다던가, 인쇄상의 자료, 그림, 표 등을 사용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문제해결 전략은 독자가 책을 

읽는 동안에 사용하는 행동이나 절차이다. 읽기자료의 

정보이해에 문제가 있을 때, 사용되어지는 국한 적이고, 

집중적인 기술들이 있다. 예로, 자료가 어렵거나 혹은 

쉬울 때 독자의 읽는 속도를 조절하기, 알지 못하는 의

미 추측하기,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읽기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지원 전략은 독자가 읽기자료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지원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예로, 사

전사용하기, 메모하기, 줄긋기, 표시하기 등이 있다.

Fotovatian과 Shokrpour(2007)는 읽기전략을 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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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Metacognitive Strategies), 인지 전략(Cognitive 

Strategies) 그리고 사회-정의적 전략(Socio-affective 

Strategies)으로 나누었다[5]. 또한 연구의 결과로 높은 

읽기능력을 가진 학습자는 정교함, 직접적인 집중, 노트

필기, 예상, 이해력 평가하기를 주로 사용하고 읽기능력

이 낮은 학습자는 번역, 한 단어에 집중, 단순화하기를 

주로 하였다. 상급자는 주로 초인지적 전략을 사용했고, 

인지전략이나 사회-정의적 전략의 사용에서는 별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상급자와 초급자의 읽기의 방

법을 알아볼 수 있는 연구로 이를 통해 교사는 학습자

에게 읽기능력이 낮은 학생에서 초인지적 전략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연구에서 Oxford(1990)의 6가지 전략을 사용하

여 진행된 김경훈(2009)의 연구는 초인지 전략의 사용

이 적고 기억전략의 사용이 높았다[18][19]. 또한 

Mokhtari와 Sheorey(2002)의 3가지 전략에 관한 연구

로 Kim과 Jung(2011)은 대학생들의 영어읽기전략사용

을 알아보았고 연구의 결과로 전반적인 읽기전략과 지

원 전략보다 문제해결전략의 사용빈도수가 더 높았다

[7][9]. 본 연구에서는 읽기성취도와 읽기불안감에 따른 

읽기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2.2 읽기활동에 있어서의 불안감(Anxiety) 
말하기 영역뿐만 아니라 읽기활동에 있어서의 불안

감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주목받고 있다[10]. Saito, 

Horwitz와 Garza(1999)은 외국어 읽기에 있어서 두 관

점이 불안감의 잠재적인 근원으로 고려되어질 수 있다

고 언급하고 있다[10]. 하나는 친숙하지 않은 텍스트와 

쓰기시스템이고 다른 하나는 친숙하지 않은 문화적 소

재라고 하였다. Saito 외(1999)는 읽기 불안감이 학습자

의 독해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외국

어 읽기에 관한 불안감을 측정하는 설문지를 개발하였

다[10]. 

Cetinkaya(2011)는 터키학생을 대상으로 읽기 불안

감에 관한 연구의 결과로 읽기의 이해를 방해하는 것으

로 친숙하지 않은 단어나 내용이 읽기의 불안감으로 유

발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1]. Seller는 스페인어를 학습

하는 학생의 불안감과 읽기 이해도 사이의 관계를 알아

보았다[11]. 높은 불안감을 보이는 학생이 낮은 불안감

을 보이는 학생보다 적은 부분을 상기했다. 따라서 언

어학습에서 불안감은 읽기 이해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Tsai와 Li(2012)는 읽기 능력시험에

서 시험에 대한 불안감과 외국어 읽기 불안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12]. 연구 결과로 읽기능력시험 점

수는 시험에 대한 불안감 및 외국어 읽기 불안감과 모

두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읽기전략과 읽기불안감에 관한 선행연구
국내외[4][8][17][16]에서 읽기전략과 읽기 불안감에 

관련된 연구들이 출간되어왔다. 국외선행연구로 

Lien(2011)은 EFL학습자들의 읽기전략사용과 읽기불

안감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8]. 연구의 결과로 불

안감이 낮은 학습자들은 추측과 같은 전반적 읽기전략

(General reading strategies)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

고 불안감이 높은 학습자들은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번역과 같은 기본적인 지원 기술을 사용했다. 또한 여

학생의 경우 읽기에서 남학생보다 조금 더 불안감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Ghonsooly와 Loghmani(2012)의 연구에서는 불안감

이 높은 그룹은 지원적 전략을 불안감이 낮은 그룹에서

는 총체적 읽기전략과 문제해결전략을 많이 사용하였

다[4]. 또한 남녀의 성별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 

최근 국내 선행연구에서 한국어를 외국어로 학습하

는 중국인 학습자[17] 또는 미국인 학습자[16]를 대상으

로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리셔첸(2010)은 중국인이 한

국어학습에 있어서 읽기 불안이 읽기 전략사용에 미치

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읽기 불안수준이 낮은 학습자는 

선험지식이나 문맥을 이용하는 전략, 읽기 과제에 대한 

언급하거나 평가하는 전략, 읽기목적에 따라 노력을 선

택적으로 기울이는 전략에 의지하고, 불안수준이 높은 

학습자는 보조자료나 타인에게서 도움을 구하는 전략

에 더 의지하였다[17].  

미국인 대학생 한국어 학습자의 읽기 불안과 읽기 전

략 사용에 관한 연구[16]에서 읽기 불안을 만드는 요인

으로 3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첫 번째 요인으로 새로운 

단어를 외우고 글자를 기억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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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 문법이나 단어가 나오면 혼란스럽고 글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세 번째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친숙하지 않은 주제 및 단어를 볼 

때 그리고 번역하지 못하거나 친숙하지 않은 주제 및 

단어를 읽을 때이다. 

최근 연구인 김경철과 박혜숙(2014)의 대학생들의 영

어읽기 불안과 성취도에 관한 연구를 보면, 대학생들은 

영어읽기에 있어서 상당한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고, 불

안의 요인으로 “자신감 결여 불안”과 “장문읽기 불안”

이 성취도와 관련이 있었다[15]. 영어 성취도와 불안감 

간의 상관관계가 상위그룹에서 나타났으며, 이는 상위

그룹 학습자들의 영어읽기가 불안감 등의 정서적인 요

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드러냈다. 

3. 연구방법

3.1 참여자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충청권 A 대학에 재학 중

인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남녀학생 86명으로 구성되

었다. 연구 참여자는 교양 선택영역과목 중 중급영어읽

기수업을 수강하였다. 참여자는 다양한 전공의 학생이

며, 모든 학생이 토익성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토

익성적이 있는 학생의 성적범위는 400점부터 900점까

지였고 토익점수의 평균은 660점이다. 전체 86명 중 남

학생은 31명(36%)과 여학생 55명(64%)으로 구성되었

으며, 1학년 19명(22%), 2학년 28명(33%), 3학년 15명

(17%), 4학년 24명(28%)로 구성되었다. 참여자 중 75명

(87%)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나머지 

11명(13%)은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 

3.2 연구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영어능숙도와 읽기전략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읽기전략 설문지[9]와 외국어 읽기 불

안감에 관련된 설문지[10]가 실시되었다. 이와 함께 참

여자의 영어학습 배경이나 영어능력 등을 알아보기 위

해서 설문도 함께 진행되었다. 

첫 번째, 한국대학생의 인지된 읽기전략사용을 알아

보기 위하여 Mokhtari와 Sheorey(2002)의 설문지가 사

용되었다[9]. 본 설문지는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30문항 중 전반적 읽기 전략은 13문항, 문제해결 전

략은 8문항, 지원 전략은 9문항이다. 설문은 5척도(1=전

혀 그렇지 않다. 5=항상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 Saito 외(1999)의 외국어 읽기 불안감 설문

지가 사용되었다[10]. 설문지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

었으며, 16개의 문항은 부정형 문항이고 4개의 문항은 

긍정형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설문은 5척도(1=전혀 그

렇지 않다. 5=항상 그렇다.)로 점수가 높으면 학습자의 

불안감이 높아지도록 긍정형 문항에서 5는 전혀 그렇

지 않다를 의미한다. 

또한 참여자의 영어학습 배경과 영어 능숙도를 알아

보기 위해 학습자 개인정보에 관한 설문이 실시되었고, 

영어학습시기, 사교육경험, 해외체류 경험, 토익성적, 

자가영어능숙도 평가 등에 대한 설문이 실시되었다. 모

든 문항은 주관식이였고 자가영어능숙도 평가는 5척도

로 구성하였다. 자가평가항목의 결과로 영어능숙도 그

룹이 나누워졌다. 그 이유는 모든 학생들이 토익성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토익 외에 영어시험성적을 가지

고 있는 학생도 있어서 토익성적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

눌 수 없었다. 또한 자가영어능숙도 항목에서 학생들은 

본인의 영어성적을 기준으로 1에서 5까지 응답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자가영어능숙도 평가를 기준으로 그룹

을 나눴다. 총 86명 능숙도 항목에서 1과 2는 초급 18명, 

3은 중급 45명, 4와 5는 상급그룹 23명으로 나누어졌다.  

Lien(2011)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불안감 설문의 평균

(m=2.96)보다 높은 학생(m>2.96)을 불안감이 높은 그

룹 평균보다 낮은 학생(m<2.96)을 불안감이 낮은 그룹

으로 구분하였다. 총 86명 중 불안감이 높은 그룹 45명

과 불안감 낮은 그룹 41명으로 나누어졌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 조사는 2014년 1학기에 실시

되었고 학생들의 읽기전략 사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중

간고사 바로 직후에 작성되었고 수집되었다. 중간고사

는 토익시험 중 파트 7의 유형으로 4지선다형으로 구성

되었으며, 시험은 총 50문제이고 60분 동안 치러졌다. 

수집된 데이터는 기술통계가 실시되었고 읽기전략과 

읽기 불안감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SPSS 2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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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읽기전략
상  급 중  급 초  급

인원평균
표준
편차 인원평균

표준
편차 인원평균

표준
편차

나는 본문이 어려울 때 나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읽는다. 23 4.48 .665 45 4.16 .824 18 4.00 .907

나는 기억하기 위해서 본문에 원이나 
밑줄을 친다. 23 4.30 .822 45 4.44 .918 18 4.28 1.074

나는 천천히 읽지만 내가 읽고 있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려는 신중을 기한
다.  

23 4.00 .739 45 3.76 1.048 18 3.94 .998

나는 읽기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 23 3.83 .887 45 3.69 .900 18 3.06 .998
내가 읽는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서 정
보를 시각화하거나 상상하려고 노력
한다.

23 3.83 .937 45 3.29 1.036 18 2.78 1.114

나는 아이디어들 간의 관계를 찾기 위
해서 본문을 왔다 갔다 하며 본다.  23 3.65 .832 45 3.38 .912 18 3.00 1.000

나는 읽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
전과 같은 참고문헌을 사용한다. 23 3.57 .945 45 3.07 1.214 18 3.00 1.414

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본문의 사
진, 표, 그림을 사용한다. 23 3.57 1.237 45 3.53 1.057 18 3.44 1.042

나는 영어읽기활동 할 때 마음속에 목
적을 가지고 있다. 22 3.50 .913 45 3.44 1.013 18 2.94 1.259

내가 읽고 있는 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바꾼다. 23 3.09 .996 45 2.73 1.156 18 2.22 1.166

나는 읽기내용에서 중요한 정보를 깊
이 생각하기 위해서 요약을 한다. 23 2.78 .951 45 2.73 1.304 18 2.33 .840

나는 읽기활동 전에 다음에 배울 내용
을 보기 위해 읽기자료를 예습한다. 23 2.74 1.176 45 2.29 .920 18 2.11 .676

나는 본문에 나타난 정보를 비판적으
로 평가하고 분석한다. 23 2.43 .728 45 2.13 .919 18 1.89 .832

이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대학생들의 영어능숙도에 따른 각각의 읽기전
략은 어떠한가?

본 연구에 참여한 한국대학생들의 영어능숙도에 따

라 각각 다른 읽기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표 1]에서 

보듯이, 상급학생은 문제해결 읽기전략을 가장 많이 사

용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총체적 읽기전략, 지원적 

읽기전략 순으로 나타났다. 중급학생의 경우는 상급학

생의 전략사용과 같았다. 하지만 초급학생은 총체적 읽

기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그 뒤로 지원적 

읽기전략, 그리고 문제해결 읽기전략을 사용하고 있었

다. 

표 1. 영어능숙도에 따른 영어읽기전략 사용
상   급 중    급 초    급

인원 평균
표준
편차 인원 평균

표준
편차 인원 평균

표준
편차

문제해결 
읽기전략 23 3.5784 .53508 45 3.3750 .56029 18 2.9306 .43980
총체적 
읽기전략 23 3.5184 .44986 45 3.2803 .53449 18 3.0032 .43114
지원적 
읽기전략 23 3.4444 .40062 45 3.1877 .56199 18 2.9815 .41965

[표 2]에서 보듯이, 총체적 읽기전략의 사용을 영어능

숙도에 따라서 비교해 보면, 상급자 그룹에서 “나는 본

문이 어려울 때 나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읽

는다.”항목을 평균 4.48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나는 기억하기 위해서 

본문에 원이나 밑줄을 친다.”(m=4.30)문항으로 나타났

다. 

중급과 초급자 그룹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총체적 

읽기전략 문항은 “나는 기억하기 위해서 본문에 원이나 

밑줄을 친다.”(m=4.44, m=4.28)로 나타났다. 두 그룹 모

두 상급자 그룹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문항인 “나는 본

문이 어려울 때 나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읽

는다.”(m=4.16, m=4.00)를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전

략으로 언급하였다. 세 그룹 모두 가장 사용하지 않은 

읽기전략은 “나는 본문에 나타난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

가하고 분석한다.”(m=2.43, m=2.13, m=1.89)문항으로 

나타났다. 

표 2. 영어능숙도에 따른 총체적 읽기전략 사용

[표 3]에서 보듯이, 문제해결 읽기전략사용에서 상급

자 그룹과 초급자 그룹 모두 “내가 읽고 있는 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문맥의 단서를 사용한다.”(m=4.09, 

m=3.61)문항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 다음으로는 상급자는 “나는 본문이 어려울 때 

내가 읽고 있는 내용에 더 자세히 집중한다.”(m=4.04)

과 “나는 집중력을 잃었을 때 다시 돌아오려고 노력한

다.”(m=4.04)문항이다. 초급자 그룹은 두 번째로 “나는 

집중력을 잃었을 때 다시 돌아오려고 노력한

다.”(m=3.36)문항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으로 나

타났다. 

중급자 그룹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을 “나는 

집중력을 잃었을 때 다시 돌아오려고 노력한

다.”(m=3.93)문항이며, 그 다음으로는 “내가 읽고 있는 

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문맥의 단서를 사용한

다.”(m=3.87)와 “나는 본문이 어려울 때 내가 읽고 있는 

내용에 더 자세히 집중한다.”(m=3.87)문항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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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 그룹 모두 가장 적게 사용한 전략은 “내가 이해

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읽은 것에 대해

서 토의한다.”(m=2.45, m=2.42, m=1.83)문항이다. 

표 3. 영어능숙도에 따른 문제해결 읽기전략 사용

문제해결 읽기전략
상  급 중  급 초  급

인원 평균
표준
편차 인원 평균

표준
편차 인원 평균

표준
편차

내가 읽고 있는 것을 더 잘 이
해하기 위해서 문맥의 단서를 
사용한다. 

23 4.09 .793 45 3.87 .786 18 3.61 .979

나는 본문이 어려울 때 내가 읽
고 있는 내용에 더 자세히 집중
한다. 

23 4.04 .767 45 3.87 .894 18 3.39 1.037

나는 집중력을 잃었을 때 다시 
돌아오려고 노력한다. 23 4.04 .928 45 3.93 .837 18 3.61 .979

나는 정보가 모순된다고 생각
되면 나는 내가 이해한 것을 확
인한다. 

23 4.00 .739 45 3.42 .988 18 2.94 .725

나는 무시할 것과 자세히 읽어
야할 것을 결정한다. 23 3.91 .900 45 3.64 1.111 18 2.94 1.162

나의 읽는 목적에 맞는 내용인
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한다. 23 3.26 .864 45 3.20 .869 18 2.72 1.018

나는 본문에서 내가 대답하기 
좋아하는 질문을 나에게 한다. 23 2.74 1.137 45 2.64 1.282 18 2.39 1.335

내가 이해한 것을 확인하기 위
해서 다른 사람과 읽은 것에 대
해서 토의한다. 

22 2.45 1.143 45 2.42 1.234 18 1.83 .707

[표 4]에서 보듯이, 지원적 읽기전략 사용에서 상급자 

그룹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항은 “나는 모르는 구

문이나 단어의 의미를 추측하려고 노력한다.”(m=4.35)

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내가 읽는 것에 따라서 읽

는 속도를 조정한다.”(m=4.22)문항이다. 중급자 그룹에

서 “내가 읽는 것에 따라서 읽는 속도를 조정한

다.”(m=3.84)문항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 그 다음으로 

“나는 모르는 구문이나 단어의 의미를 추측하려고 노력

한다.”(m=3.80)문항이다. 초급자 그룹에서 “내가 읽는 

것에 따라서 읽는 속도를 조정한다.”(m=3.72)문항과, 

“나는 읽기활동을 할 때 자료에 대해 추측하려고 노력

한다.”(m=3.72)문항이 가장 높은 사용을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 “내가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

해 가끔 멈춘다.”(m=3.67)문항이다. 

상급자 그룹과 중급자 그룹에서 가장 적게 사용한 전

략은 “나는 길이와 구성과 같은 특징을 주목하려고 본

문을 지나친다.”(m=2.39, m=2.24)이며 초급자 그룹에서 

가장 적게 사용한 전략은 “나는 읽기내용이 어려워질 

때 내가 읽는 내용을 이해하기위해서 크게 읽는

다.”(m=2.56)와 “나는 읽기활동하는 동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트필기를 한다.”(m=2.28)문항으로 나타났다. 

표 4. 영어능숙도에 따른 지원적 읽기전략 사용

지원적 읽기전략
상  급 중  급 초  급

인원 평균
표준
편차 인원 평균

표준
편차 인원 평균

표준
편차

나는 모르는 구문이나 단어의 의
미를 추측하려고 노력한다. 23 4.35 .487 45 3.80 1.036 18 3.28 1.018

내가 읽는 것에 따라서 읽는 속도
를 조정한다. 23 4.22 .600 45 3.84 1.043 18 3.72 1.127

나는 읽기활동을 할때 자료에 대
해 추측하려고 노력한다. 23 4.09 .733 45 3.67 .798 18 3.72 .826

나는 본문이 맞는지에 관한 나의 
추측이 맞는지 확인한다. 23 3.74 .752 45 3.56 .990 18 3.00 .907

내가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생
각하기위해 가끔 멈춘다. 23 3.65 1.027 45 3.58 .917 18 3.67 .686

나는 중요정보를 구별하기 위해
서 볼드체나 이탤릭체와 같은 인
쇄상의 도움을 사용한다.

23 3.17 .984 45 2.67 1.187 18 2.33 1.283

나는 읽기내용이 어려워질 때 내
가 읽는 내용을 이해하기위해서 
크게 읽는다.

23 2.83 1.230 45 2.87 1.375 18 2.28 .958

나는 읽기활동하는 동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트필기를 한다. 23 2.57 1.199 45 2.47 1.290 18 2.28 1.127

나는 길이와 구성과 같은 특징을 
주목하려고 본문을 지나친다. 23 2.39 1.076 45 2.24 1.069 18 2.56 1.042

4.2 대학생들의 읽기전략과 읽기학습의 불안감과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읽기에 대한 불안감이 낮
은 학생 또는 높은 학생의 읽기전략은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 읽기학습의 읽기 불안감과 읽기전략과

의 상관관계는 Lien(2011)의 연구와 같이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불안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읽기전략 사용에서는 차이점이 보였다[8]. 

Ghonsooly와 Loghmani(2012)의 연구와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불안감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읽기전략은 두 그룹 모두 문제해결 읽기전

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4]. 그 뒤로는 총체적 읽기 전

략 그리고 지원적 읽기전략 순으로 나타났다.  

[표  5]에서 보듯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제해결 읽

기전략에서 읽기에 대한 불안감이 낮은 그룹은 “나는 

집중력을 잃었을 때 다시 돌아오려고 노력한

다.”(m=4.00)문항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불안감이 높은 그룹은 “내가 읽고 있는 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문맥의 단서를 사용한다.”(m=4.02)문

항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전략 문항으로 두 그룹 모두 “나는 본문

이 어려울 때 내가 읽고 있는 내용에 더 자세히 집중한

다.”(m=3.80, m=3.88) 나타났다. 또한 두 그룹 모두 적

게 사용하는 전략으로 “내가 이해한 것을 확인하기 위

해서 다른 사람과 읽은 것에 대해서 토의한다.”(m=2.25, 

m=2.43)문항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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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읽기 불안감에 따른 문제해결 읽기전략 사용

문제해결 읽기전략
불안감 낮은 
그룹

불안감 높은 
그룹

인원 평균
표준
편차 인원 평균

표준
편차

나의 읽는 목적에 맞는 내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생
각한다. 41 3.17 .903 45 3.09 .947

내가 이해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읽은 
것에 대해서 토의한다. 41 2.25 .981 45 2.43 1.272

나는 집중력을 잃었을 때 다시 돌아오려고 노력한다. 41 4.00 .847 45 3.79 .940
나는 무시할 것과 자세히 읽어야할 것을 결정한다. 41 3.78 .947 45 3.44 1.161
나는 본문이 어려울 때 내가 읽고 있는 내용에 더 자
세히 집중한다. 41 3.80 .911 45 3.88 .905

내가 읽고 있는 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문맥의 
단서를 사용한다. 41 3.75 .776 45 4.02 .886

나는 정보가 모순된다고 생각되면 나는 내가 이해한 
것을 확인한다. 41 3.53 .933 45 3.49 .960

나는 본문에서 내가 대답하기 좋아하는 질문을 나에
게 한다. 41 2.53 1.109 45 2.67 1.340

[표 6]에서 보듯이, 총체적 읽기전략사용에 있어서 읽

기 불안감이 낮은 그룹과 높은 그룹 모두 “나는 기억하

기 위해서 본문에 원이나 밑줄을 친다.”(m=4.35, 

m=4.37)문항에서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

으로 두 그룹 모두 “나는 본문이 어려울 때 나의 이해력

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읽는다.”(m=4.12, m=4.30)문항

을 선택하였다. 또한 불안감이 낮은 그룹과 높은 그룹 

모두 가장 적게 사용하는 전략은 “나는 본문에 나타난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한다.”(m=2.25, 

m=2.07)문항으로 나타났다. 

표 6. 읽기 불안감에 따른 총체적 읽기전략 사용

총체적 읽기전략 불안감 낮은 그룹
불안감 높은 
그룹

인원 평균
표준
편차 인원 평균

표준
편차

나는 영어읽기활동 할 때 마음속에 목적을 가지고 
있다. 41 3.45 1.037 45 3.26 1.061
나는 읽기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
는 것을 생각한다. 41 3.47 1.012 45 3.72 .908
나는 읽기활동 전에 다음에 배울 내용을 보기 위해 
읽기자료를 예습한다. 41 2.32 .944 45 2.42 1.029
나는 읽기내용에서 중요한 정보를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요약을 한다. 41 2.65 1.167 45 2.67 1.128
나는 천천히 읽지만 내가 읽고 있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려는 신중을 기한다.  41 3.90 1.057 45 3.81 .824
나는 기억하기 위해서 본문에 원이나 밑줄을 친다. 41 4.35 .975 45 4.37 .900
나는 읽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전과 같은 참
고문헌을 사용한다. 41 2.95 1.108 45 3.42 1.220

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본문의 사진, 표, 그림
을 사용한다. 41 3.35 1.051 45 3.65 1.131

내가 읽고 있는 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바꾼다. 41 2.58 1.083 45 2.91 1.151

내가 읽는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서 정보를 시각화
하거나 상상하려고 노력한다. 41 3.15 1.075 45 3.56 1.007

나는 본문에 나타난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한다. 41 2.25 .899 45 2.07 .856

나는 아이디어들 간의 관계를 찾기 위해서 본문을 
왔다 갔다 하며 본다.  41 3.28 .960 45 3.49 .910

나는 본문이 어려울 때 나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서 다시 읽는다. 41 4.12 .853 45 4.30 .773

[표 7]에서 보듯이, 지원적 읽기전략 사용에서 불안감

이 낮은 그룹은 “내가 읽는 것에 따라서 읽는 속도를 조

정한다.”(m=4.05)문항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나는 모르는 구문이나 단어의 의미를 추

측하려고 노력한다.”(m=3.85)문항으로 타났다. 불안감

이 높은 그룹은 “나는 모르는 구문이나 단어의 의미를 

추측하려고 노력한다.”(m=3.89)문항을 가장 많이 사용

하였다. 그 다음으로 “나는 읽기활동을 할 때 자료에 대

해 추측하려고 노력한다.”(m=3.88)문항으로 나타났다. 

불안감이 낮은 그룹에서 가장 적게 쓰는 전략은 “나

는 읽기활동하는 동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트필기를 

한다.”(m=2.22)이며, 불안감이 높은 그룹에서 가장 적

게 쓰는 전략은 “나는 길이와 구성과 같은 특징을 주목

하려고 본문을 지나친다.”(m=2.42)문항이다. 

표 7. 읽기 불안감에 따른 지원적 읽기전략 사용
지원적 읽기전략

불안감 낮은 그룹 불안감 높은 그룹

인원 평균
표준
편차 인원 평균

표준
편차

나는 읽기활동하는 동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
트필기를 한다. 41 2.22 1.165 45 2.65 1.251
나는 읽기내용이 어려워질 때 내가 읽는 내용을 
이해하기위해서 크게 읽는다. 41 2.72 1.176 45 2.77 1.360
나는 길이와 구성과 같은 특징을 주목하려고 본
문을 지나친다. 41 2.33 .917 45 2.42 1.200
내가 읽는 것에 따라서 읽는 속도를 조정한다. 41 4.05 .846 45 3.81 1.075
내가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기위해 가
끔 멈춘다. 41 3.52 .784 45 3.67 .993

나는 중요정보를 구별하기 위해서 볼드체나 이탤
릭체와 같은 인쇄상의 도움을 사용한다. 41 2.63 1.125 45 2.81 1.258

나는 읽기활동을 할 때 자료에 대해 추측하려고 
노력한다. 41 3.72 .751 45 3.88 .793

나는 본문이 맞는지에 관한 나의 추측이 맞는지 
확인한다. 41 3.55 1.037 45 3.47 .882

나는 모르는 구문이나 단어의 의미를 추측하려고 
노력한다. 41 3.85 .949 45 3.89 1.037

5. 토의

본 연구는 능숙도에 따른 영어읽기 전략사용에 대해

서 알아볼 뿐만 아니라 불안감에 따른 영어전략사용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능숙도에 따른 전략사용에서 상급과 중급학

생들은 문제해결 읽기전략사용이 높았다[7]. 초급학습

자들은 총체적 읽기전략의 사용이 높았다. EFL 환경에

서 학생들의 영어읽기 대부분은 영어시험에서 이루어

질 것이며, 학생들은 영어시험을 위한 문제해결 전략 

사용에 익숙해있을 것이다. 특히 상급자와 중급자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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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은 전략의 사용으로 높은 성적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해결 전략을 다른 영어읽기에서도 사

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교사는 다른 다양한 읽기전

략 활용을 소개하고 활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영어읽기에 있어서 읽기불안감과 읽기전략 간

의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았다. Mo'nos(2005), 

Wu(2005), Lien(2011)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불안감이 

높은 그룹과 불안감이 낮은 그룹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

이 사용하는 전략은 문제해결 읽기전략이고 가장 적게 

사용하는 전략은 지원적 읽기전략이었다[8][20][21]. 그

러나 불안감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의 차이점이 보였

다. 문제해결 읽기전략 사용에서 불안감이 높은 그룹은 

문맥의 단서를 활용하거나 자료를 추측하여 이해력을 

높이는 전략 또는 어려움이 있을 때 더 내용에 집중하

는 전략을 선호하였고 불안감이 낮은 그룹은 독해 도중 

집중력을 잃었을 때는 다시 돌아와서 읽는 전략, 읽는 

속도를 조절하거나 읽는 내용의 이해에 신중을 기하는 

전략을 선호하였다. 

학생들이 불안감의 차이와 상관없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전략은 읽은 내용에 관해 다른 사람과 토론, 비판

적으로 평가나 분석, 노트필기, 텍스트의 길이나 구성 

주목에 관한 전략의 사용이 적었다. 이는 대학 교양수

업의 읽기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학 교양수업에

서 토익과 같은 시험준비용 읽기 위주의 수업방식을 지

양하고 하향식 읽기수업을 지향해야한다. 문맥의 전체

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총체적 읽기전략은 좀 더 효과적

일 수 있을 것이다[8]. 

한 가지 전략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게 독려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읽기활동 후 모둠 

토의활동을 통해서 이해한 내용에 대해서 토의할 수 있

다면 이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읽기지

문을 사용한다면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시제와 같은 

문법학습도[22] 이루어질 수 있으며, 외국어학습에서 

있어서 학생들의 흥미를 증진시킬 수 있고 실력향상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데이터 

수집은 한 학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소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좀 더 장기간에 걸친 지

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중간고사 직후에 데이터

의 수집 및 분석이 이루어져 본 연구의 결과인 상급자

와 중급자 그룹에서 문제해결 읽기전략의 사용이 높았

다는 점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

구는 정량적 연구방법으로 설문지만을 통해서 학생들

의 읽기전략을 알아보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추후에 정

성적 연구방법인 교실 관찰, 학생 인터뷰이나 학생저널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영어읽기전략 사용의 시기나  본 

연구에서 언급된 전략 이외의 전략사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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